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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태복음27:11-26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

1.말씀요약

빌라도는� 예수에게� 무슨� 죄가� 있는지� 도무지� 이해가� 되지� 않았습니다(요18:38).� 약간� 정신적으로� 문제가� 있는� 유대인� 정

도로만� 여겼지� 악하거나� 사회를� 위협하는� 범죄인처럼� 보이진� 않았습니다.� 아무리� 악독한� 빌라도라고� 해도� 이렇게� 무죄한�

사람을� 죽일� 수는� 없었던� 거죠.� 더군다나� 그의� 아내는� 지난밤에� 꿨던� 꿈� 때문에� 예수에� 대한� 판결을� 말립니다(19절).

그래도� 결국� 빌라도는� 예수에게� 사형� 판결을� 내립니다.� 왜냐하면� 종교인들의� 위협� 때문입니다.� “예수를� 사형시키지� 않으면�

당신은� 가이사를� 대적하는� 것이다!(요19:12)”� 성공과� 출세에� 예민했던� 빌라도에게� 가장� 위협적인� 공격이었습니다.� 결국� 빌

라도는� 사형� 판결을� 내립니다.�

여기서� 질문입니다.� 예수님은� 그럼� 누가� 죽인� 걸까요?� 누가� 예수님을� 죽게� 했을까요?� 1번,종교인들,� 2번,불량배들(방관자

들),� 3번,빌라도.� 정답은?� 하나님이십니다.� 조금은� 엉뚱한� 질문과� 답일� 수� 있지만� 예수님의� 죽음은� 눈에� 보이는� 대로� 판단

하면� 안� 됩니다.� 인간은� 예수님을� 죽일� 수� 없습니다.� 그래서� 책임도� 없죠.� 24-25절에� 책임� 소재에� 대한� 논쟁은� 아무� 의미

가� 없습니다.� 인간은� 누구도� 예수님의� 죽음에� 책임질� 수� 없습니다.� 그저� 인간은� 예수님을� 죽이기만� 할� 뿐입니다.� 믹서기가�

레몬을� 받으면� 가는� 것� 밖에� 못하는� 것처럼� 인간은� 예수님을� 보면� 죽이는� 것� 밖에� 못합니다.�

지금� 나를� 포함한� 모든� 인간들은� 예수를� 원치� 않습니다.� 의,� 생명,� 구원,� 거룩이신� 예수님을� 전혀� 원하지� 않습니다.� “저는�

예수님을� 선택할� 건데요?� 예수를� 원하는데요?”� 이런� 호기(豪氣)가� 거짓인� 것을� 드러내기� 위해� ‘바라바’가� 등장합니다.� 바라

바(바르� 아바,� 아버지의� 아들)� 바라바와� 예수를� 놓고� 누구를� 선택할� 것인가,� 이� 질문에� 모든� 인류는� 바라바를� 선택합니다.�

바라바는� 그� 이름에� 맞게� 내� 육신,� 현실,� 죄,� 사망� 등을� 상징합니다.� 인간은� 100이면� 100번,� 1000이면� 1000번� 바라바를�

선택하게� 되어� 있습니다.� 그� 누구도� 내� 삶과� 가정,� 자녀들을� 버리고� 예수를� 선택할� 수� 없습니다.�

예수를� 버리고� 바라바를� 선택하는� 연약한� 인간의� 상태를� 정죄하거나� 비난하자는� 것이� 아닙니다.� 그게� 인간의� 본질이라는�

것을� 알게� 하시려고� 예수께서� 오신� 겁니다.� 예수님이� 오셔서� 바라바의� 비교� 대상이� 되심으로� 인간은� 창조� 시기에� 있었던�

에덴동산의� 아담으로� 다시� 소환됩니다.� 선악과를� 먹었기에� 선은� 버리고� 악을� 선택할� 수� 밖에� 없는� 죄된� 상태로� 자기� 자신

이� 확인되는� 순간입니다.� 인간은� 늘� 예수보다� 내� 현실이� 우선입니다.� 아담이기� 때문입니다.� 이걸� 확인시켜� 주시기� 위해� 예

수님이� 오셨고,� 그� 상태에서� 구원을� 주시기� 위해� 예수님이� 친히� 가죽옷이� 되십니다(창3:21).�

우리는� 이� 육신이� 살아있는� 한� 예수를� 선택하지� 않을� 것입니다.� 늘� 바라바를� 선택하며� 살� 것입니다.� 다시� 말씀드리지만� 정

죄하거나� 비난하자는� 말이� 아닙니다.� 그게� 우리의� 본질이고� 연약함임을� 알자는� 것입니다.� 이걸� 늘� 알고� 살라고� 예수님은�

지금도� 바라바� 옆에서� 비교� 대상으로� 서� 계십니다.� 지금도� 나에게� 버림� 받으시는� 예수님,� 그럼에도� 나에게� 가죽옷이� 되어

주신� 예수님,� 그� 예수님을� 좀� 더� 진지하게� 생각하게� 되시길� 바랍니다.

바울은� 이런� 자신을� 보며� ‘오호라� 나는� 곤고한� 사람이로구나!(롬7:24)’� 라고� 고백했습니다.� 이� 외침이야말로� 신자� 된� 인간

의� 실존적� 질문입니다.� 예수를� 믿는다� 하면서� 자연스럽게� 오늘도� 바라바를� 선택하는� 나� 자신을� 보며� 탄식하는� 자들이야말

로� 참된� 그리스도인입니다.�

2.적용

우리가� 늘� 바라바를� 선택해도� 하나님� 자녀가� 될� 수� 있는� 이유는� 무엇인가요?� 가죽옷(예수님의� 십자가� 죽음)

늘� 바라바를� 선택하는� 내� 삶을� 보며� ‘오호라� 나는� 곤고한� 사람이로구나!’와� 같은� 탄식이� 있나요?�

3.함께� 기도해요�

하나님,� 저는� 예수님보다� 제� 것이� 더� 소중합니다.� 이것이� 솔직한� 고백이지만� 그렇다고� 당연히� 여기며� 살지� 않게� 해주세요.�

그래서� 오늘은� 무조건� 바라바를� 선택했지만,� 내일은� 좀� 고민(탄식)하면서� 바라바를� 선택할� 수� 있게� 도와� 주세요.� 예수님의�

이름으로� 기도하옵나이다.� 아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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